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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엠바고 : 즉시 보도 가능 배포 : 2023년 8월 18일(금)

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결과

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

8.18(금) 14:00-14:20 약 20분간 기시다 후미오(岸田文雄)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

회담을 가졌습니다.

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, 올 여름 우리 

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,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

다.

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

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,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

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.

양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, 한일 간 협력을

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했습니다. 아울러,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

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, 경제,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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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고 있음을 환영하고,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하여 협의 채널을 더욱 

활발히 가동하여, 경제, 금융, 에너지, 인적교류,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

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습니다. 또한, 양 정

상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하여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

개최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을 포함한 각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

니다. <끝>


